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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열을하면서 

(국립국어연꾸원 협수원) 

회샤에 들어7~는 것올 입사라고 하니까 연구원에 들어온 것은 입원이라고 뼈야 하나? 

입원을 했으탬 치3윷윷 했야δt 함 헨l데 엉뚱하게도 연구원예 틈애샀셔 1냐에게 추어진 일 

은 오히려 땅찮 치딴 일이었다. 즉 교열이라는 직무가 쭈어쳤 씻이다 교열 

이라는 것이 짜역 어떤1 일잉가? 값열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 변， ‘짤올 정하면 

서 검열함(활들확빽， 우리말 날 사천)’. ‘원고나 문서의 내용솔 침얼하여 쓸옷휠 것을 

바로잡는 것(금생판. 국어대사전)’으로 정의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가지 

고 있듯이 교열이라는 것 역시 교열자의 입장에서 보면 찰못된 것올 바로잡고 검열하는 

것이겠지만， 교열을 당ti~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밥}는 칼질(7)을 혐}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칼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교열에 대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파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교열이라븐 켓온‘ 천 A~탐이 화생의 글을 또는 실력이냐 지휘가 R다 휘씨 했는 사 

람이 보다 1낯용 사합씩 잡을 꺾토하고 수정하는 것이었다. 

보는 대상은 모두 나보r ν 까미택싼 선앓 뿐만 아 

J.!수님이 아닌가? 이것둔 

원…전히 거꾸로 된 상황이다， 

앙장에 있다가연구원에 

받고 배움을 받아 가는 

진 것이다. 더군다나 내게 학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원고에 칼질을 한디는 것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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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렴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처음 얼마 통안은 집필 원고를 수정할 때마다 집필자 선생님께 괜히 미안 

하고 죄송스러운 ll}-음이 툴기도 했다. 그리고 교열 원고를 가지고 집펼자 선생님들과 얘 

기할 때도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 있게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이렇께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하는 식으로 항상 자신 없는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 

다. 

상황과사적인 상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완천히 

선생님께 교열 내용윷 

속에 떨어야만했다. 

탓이지만， 

올바르게 

원찰못교열 

이렇돗 야져짜지 인식잉 썩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째에서 쐐까 짜열윷 본 원고를 놓 

고 처음으로 집펠자 선생님과 애기했을 때의 일이다. 집필자 션생님께서 교열한 원고 중 

에서 몇 장을 들고서 이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집필을 했는떼 교열을 본 것이 

오히려 툴리지 않았느냐?라고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것이었다. 처음 교열에다 처음 집필 

자 선생녔와 대변히는 상쌍이고. 또한 전혀 마음의 혼비카 훼지 않은 상태에서 당한 일 

이라 쩍랴고 말도 봇하고 염종만 붉혔던 적이 있다. 성어는 웹한 내용 자체가 일관 

성 없이 이랬아 저랬다 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내까 교영월 해 총고서 J 교열한 원 

고에 대해서 집필자 선생님께 재교열을 받븐 셈이다. 한연으로는 창피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어햇든 그날 이후로 교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찰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고쳐 나 

가기 시작했다. 이천에 가지고 있던 패가 지금 누구의 원고를 교열하고 있는데 ...... ’ 하 

는 생각들을 버리고， 누구의 원고냐가 아니라 단순히 집필 원고를 교열하는 것이며 그리 

휘해서 내가 해야 할 칙무라찬 확Q.~~ 샤.jl흉 jl ;j]71 시작했다. 

집필 원고 자체이지 그것이 누구씩 싼고랴한 젓이 아니라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꽁적씬 싼체양 사적씬 판계를 구분 

아니라， 그 이후로는 교열을 흘 때 ‘씻용 엇이 찰못되었기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사 하확 샀흉하게 교열을 

일관성을 결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께 씩썼던 첫 같다. 

솥암의 과도기를 거치변서 점차 λ않 작입와 ‘- ~찰 속에 통화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전체 사전 착업 중에서 교열이 갖는 의미와 위치 따위를 인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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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 교열융 쳐음 시작할 무렵에는. 천체적인 맥락율 모른 채 교열올 하다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켈 수도 없었율 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막연하 

기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천체적인 빽락을 조금씩 이해하고 전체 사전 작업 중에서 교 

열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치를 알게 되면서부터 현재 하고 있는 교열이라는 착엽의 중요 

성과 의미를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만큼의 책임감도 생기게 되었다. 

결국 이제셔야 입원해서의 치료 기간이 끝나고 제대로 남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치료 기간이 끝나자 어렵게만 느껴지던 집필자 선생님을 대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 

고. 또한 집필자 션생님툴쩨 잘못된 부분을 지척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당연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건 당연혀 내가 해야 할 칙무인 것이다. 

일단 이렇께 인식외 전환이 일어나게 된 이후부터는 집필자 선생님들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불만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일부 집필자 선생님툴에 

한한 이야기이지만 너무도 성의 없이 집필을 해 오시는 분들의 원고를 교열하다 보면 괜 

히 짜중스렵기도 했고 무책임한 집필 태도에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심지어는 완전 

혀 기존 A댄외 내용융 기계척으로 복사하듯이 베껴 온 집필자 선생님율 홉 때는 A~전외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 암답하기도 했다. 

교열은 집필자 션생님들올 훈련시켜서 보다 나은 집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며. 동시에 보다 나은 사천율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파정이라는 부장님 

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결국 그것온 보다 책임감율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는 것이고 동시에 그 책임감만큼이나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율 느질 수 있다는 것이 아 

닐까? 

집필자 선생님께서 심λP숙고해서 열심혀 집필하신 원고에 감혀 η) 칼질을 한다는 것에 

죄송스러웅올 느끼던 초기외 소심하고 찰못된 생각에서 벗어냐서. 이재는 그것융 당연혀 

내가 해야만 하는 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걸 보면 그동안 키가 좀 자란 것 갈기도 

하다. 그리고 더이상은 A댄 작업의 객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주인이라는 의식하에 책 

임감을 가지고 일율 할 수 있게 된 걸 보면 확실히 훌러간 시간만큼이나 철이 드나 보다. 

행여 7~끔온 또 지나친 주인 의식하에 집필자 선생님들께 보다 철저하고 강경한 어조로 

수정올 요구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집필자 션생님 깨인적으로는 썩 내키 

지 않게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보다 나은 사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너그럽 

계 이혜해 주시리라 믿는다. 

하나의 샤천이 만틀어지기 위혜셔는 수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내가 하고 있는 교열 

이라는 작업은 그 중의 하나일친대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체 샤전 작업 속에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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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의 사전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 나의 힘도 

힐컸를 하고 있하왔 생찌옹 하면 웬치 갱샘토 생기도 o~짝랭체 생짤 해서는 얀 

책잉감도 느낀다. 야식은 발간될 사천회 막연하고 구체적앉찮 다가오지는 

구체적힌 모슐윷 내타낼 것이다. 보여 내은 사전의 뭔찬윷 와해 적어도 

어진 일만큼에셔라도 최션을 다해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아울러 집필자 

선생념들의 옥고를 기대해 본다. 


